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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정서척도(DES-Ⅳ)의 타당화*

이 선 화 김 보 미 유 성 은†

충북 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Izard가 개발한 차별 정서척도 (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를 번안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하

다. 차별 정서이론(Izard, 1971)을 바탕으로 개발된 차별 정서척도는 흥미, 즐거움, 놀람,

슬픔, 화, 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 수 음, 자기 감의 12가지 개별 인 정서경험

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차별 정서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해 학에 재학 인

학생 867명을 상으로 차별 정서척도, 정 정서 부 정서 척도, 성격 5요인 척도와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실시하 다. 연구 결과, 차별 정서 척도의 12요인 모두 합한 내 일

치도 계수, 문항-요인 간 총 상 을 보여 내 신뢰도가 검증되었고, 230명을 상으로 일

주일 간격으로 차별 정서척도를 실시한 결과 양호한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나타났다. 특히,

수치심, 수 음, 내부 감의 경우 높은 안정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구성 타당도 검증

을 해 확인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요인 간 상 을 설정한 12요인 모델의 합

성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정서 12요인과 한국 정 정서 부 정서척

도와의 상 을 살펴 본 결과, 차별 정서척도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 다.

한, 12정서 요인들은 성격 5요인과 차별 인 계를 보 고, 정신병리 증상과 가장 많은

련성을 보인 정서 요인은 수치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 정서척도

의 국내 연구에서의 활용도에 해 논의하 다.

주요어 : 정서, 차별 정서이론, 차별 정서척도, 신뢰도, 타당도

* 본 논문은 충북 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교신 자: 유성은, 충북 학교 심리학과,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내수동로 52

Tel: 043-261-3612, E-mail: syou@chungbuk.ac.kr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148 -

차별 정서이론(Differential Emotions Theory;

Izard, 1971, 1977)은 정서에 한 생물사회

이론의 하나로서 진화와 응에 있어 필수

인 생물학 , 사회 기능을 지니고 있는 정

서를 기본 정서로 본다. 즐거움, 슬픔, 공포,

화 등과 같은 기본 정서는 본질 으로 서로

다른 신경생물학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각

기 다른 특유의 얼굴표정과 연 되어 있다

(Izard, 1971, 1977). 이는 각 기본 정서에 한

개인의 주 경험이 질 으로 다름을 의미

한다. 차별 정서이론에 의하면 각각의 기

본 정서의 경험은 행동의 목 이 되는 특정한

동기 상태와 근본 으로 연 되어 있다(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 를 들어 ‘즐

거움’과 같은 정서경험은 사회 계에서 타

인과 친 해지고 공유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

발하고, ‘공포’는 험한 상황으로부터 도피하

려는 동기를 유발하며, ‘화’는 좌 사건이나

목표방해 행동에 한 민감성과 인 생

각을 증가시켜 화를 야기한 상에 해 공격

인 행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Izard et al., 1993). Izard 등(1993)은 특정 동기

와 연 되어 있는 정서의 경험은 특정 동기와

련 있는 외부 자극을 선택 으로 지각하는

등의 개인의 인지 과정에 향을 미치기도 하

고, 특정 동기와 련된 기억이나 생각들이

화되면서 개인이 경험하는 인지의 내용에도

향을 미친다고 주장하 다. 차별 정서이

론에서는 이러한 정서-인지의 연합이 여러 가

지 정서 유발 상황에서 개인이 보이는 행동

양식과 련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정서-인지

-행동으로 연결된 반응양식이 개인의 성격 특

성과 한 련성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정서-동기의 연합들은 기본 으로

응 인 기능을 지니고 있는 개별 정서 고유

의 특성이기 때문에(Izard & Ackerman, 2000)

이러한 기본 정서들을 차별 으로 측정하고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Izard와 동료들(1993)은 차별 정서이론을

바탕으로 차별 정서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를 개발하 다. 최 의 차별 정

서척도(DES-Ⅰ; Izard, 1971)는 차별 정서이론

과 교차문화 인 자료를 바탕으로 흥미, 즐거

움, 놀람, 슬픔, 화, 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수 음의 10가지 기본 정서로 구성되

어 있다. 기 척도의 문항들은 피험자에게

각 정서에 해당하는 얼굴표정의 사진을 보여

주고( ; 슬 표정의 사진) 제시된 얼굴표정

을 표 하는 언어를 명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택된 정서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Izard,

1971). 이러한 기의 차별 정서척도(DES-Ⅰ;

Izard, 1971)는 요인 분석과 심리 측정 통계 자

료를 기반으로 하여 수정, 재보완되었다(DES-

Ⅱ; Izard, 1972). 그 후에 문항 내용의 어휘를

다양한 연령과 교육 수 에 하게 수정하

고 정서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던 문항들을 문

장 형식으로 바꾸어 세 번째 수정본(DES-Ⅲ;

Kotsch, Gerbing, & Schwartz, 1982)을 개발하

다. 재 사용되고 있는 차별 정서척도의

네 번째 개정 에서는 이 의 10요인에서 수

치심과 수 음을 개별 요인으로 분리하고 내

부 감 요인을 추가하여 12가지 차별 정

서요인들을 측정한다(Izard et al., 1993).

국내에서 리 쓰이고 있는 정서척도로는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이 개발한 정

정서 부 정서 척도를 이 희, 김은정과

이민규(2003)가 번안, 타당화한 척도가 있다.

이 척도는 20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어 실

시가 간편하고 타당한 척도라는 장 이 있으



이선화․김보미․유성은 / 차별 정서척도(DES-Ⅳ)의 타당화

- 149 -

나, 정 정서 부 정서의 두 가지 차원

의 정서 요인만을 살펴 볼 수 있고 보다 세분

화된 개별 정서경험의 측정에는 어려움이 있

다는 제한 이 있다. 한, 정 정서 부

정서는 정서 어휘를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척

도인데, 언어는 문화마다 차이가 있어 이 척

도의 정서 어휘들이 한국인들의 정서경험을

표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반면,

Izard가 개발한 차별 정서척도(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는 보다 세분화

된 개별 정서들을 측정할 수 있고 문화 보편

원리에 기반을 둔 얼굴표정 연구를 바탕으

로 개발된 척도라는 장 이 있다. 따라서 이

척도의 타당도와 요인 구조가 한국인들에게

합하다면 연구 목 에 따라 정 정서

부 정서 척도와 보완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 개발된 차별 정서척도를 국내에

서 타당화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 사

항 한 가지는 척도에서 제안하는 정서 구

조가 한국인들에게도 합한지를 검증하는 것

이다. 쾌-불쾌 는 정-부정 정서와 같은 정

서의 2요인 모델은 여러 문화권에서 보편 으

로 나타나는 양상을 보 으나(Scollon, Diener,

Oishi, & Biswas-Diener, 2005; Watson, Clark, &

Tellegen, 1984), 차별 정서 요인의 내용과 수

는 같은 문화권 내에서도 연구마다 각기 다른

결과를 도출하 다. 한, 서구의 문헌들은

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상호 독립 이라는 가

설을 지지하 으나(Watson & Tellegen, 1985),

동양 문화권의 사람들을 상으로 정서경험을

측정하 을 경우에는 정 정서와 부정 정서

가 유의미한 상 을 보여 상호 독립성에 한

가설이 지지되지 못하 다(Scollon et al., 2005).

Scollon 등(2005)은 아시아 계열 미국 학생들

의 정서경험을 측정한 결과 자 심(pride)과 같

은 정 정서가 걱정, 죄책감 등과 같은 부정

정서와 정 인 상 을 보 으나, 유럽계열의

미국 학생들에게서는 이러한 상 이 나타나

지 않음을 보고하 다. 국내 연구 결과는 혼

재되어 있는데, 정 정서와 부정 정서가 유

의미한 정 상 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Lim, Yu, Kim, & Kim, 2010)가 있는가 하면

상호 부 인 상 이 있다고 보고한 연구결과

도 있고(홍창희, 2004), 서로 상 이 없다고 보

고한 연구결과(이 희, 김은정, 이민규, 2003)

도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12요인으로 구

성된 차별 정서척도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

하는 과정에서 정정서와 부정정서 간 상

여부에 따라 모델 합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

능성이 있음을 보여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정 정서와 부정 정서간의 상 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안 인 모델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한, 차별 정서이론에서는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흔히 경험하는 정서들이 있고 이러

한 정서경험의 특성이 성격과 련되어 있다

고 가정한다(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 일반 으로 정서의 경험은 상태 변인이

라고 받아들여지지만, Izard 등에 의하면 특정

기간 동안의 정서경험은 그 사람의 특성을 반

해 다고 주장한다. 차별 정서이론의 기

본 가정들은 정서와 성격의 계를 이해하기

한 기본 인 틀을 제공한다. 가장 핵심이

되는 가정은 개인의 정서경험은 비교 안정

이고, 이러한 안정 인 정서경험이 특정 동

기 상태, 생각이나 기억들과 연결된다는 것이

다(Izard et al., 1993). Izard 등(1993)은 종단 연

구를 통해 개인의 정서경험이 지속 이고 안

정 임을 보여 주었고, 정서와 성격의 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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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하 다. Izard 등의 연구에서는 정 정서

놀람을 제외한 즐거움, 흥미 요인이 외향

성과 정 상 을 보 고, 슬픔, 화 등의 모든

부정 정서 요인들은 신경증과 정 인 상 을

나타냈다. 한, 흥미는 신경증과 부 상 을,

수치심은 외향성과 부 상 을 보 다. 이는

정 정서와 외향성, 부정 정서와 신경증의

정 련성을 지지하는 선행 연구들과 일치

하는 결과이다(Watson & Clark, 1992).

한편, 정서와 정신 병리와의 계에 한

연구 결과들은 혼재되어 있다. 부정 정서는

우울을 포함한 정서장애와 정 상 이 있다

고 일 으로 보고된 반면(Clark & Watson,

1991; Watson, Clark, & Stasik, 2011) 정 정서

와 정신 병리와의 계는 명확하지 않다. 선

행 연구에 의하면 정 정서는 우울과 부

상 이 있으나 불안과는 상 이 없거나(Clark

& Watson, 1991) 약한 부 상 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Mineka, Watson, & Clark, 1998;

Watson & Naragon-Gainey, 2010). 국내 학생

과 일반인을 상으로 한 이 희 등(2003)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부정

정서는 일반 으로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과

정 인 상 을 보인 반면, 정 정서는 우울

하고만 부 인 상 을 보 다.

이와 같이 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정-부

정 정서와 같은 상 차원의 정서요인들과 정

신병리 증상과의 계에 한 연구들이었고,

이에 비해 차별 정서들과 정신 병리와의

계에 한 연구는 부족하다(Watson, Clark, &

Stasik, 2011). 차별 정서척도를 사용하여 하

정서요인들과 정신병리 증상과의 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슬픔과 수치심은 우울, 불

안 모두와 상 이 있었고, 우울은 내부

감, 화와 련이 있었고 불안은 공포, 죄책감,

흥미와 각각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lumberg & Izard, 1985, 1986; Izard & Blumberg,

1985). 정신 병리와 련된 개별 정서로서 가

장 많은 심을 받은 정서는 수치심이다. 수

치심은 부정 인 자기평가과정과 연결되기 때

문에 부 응 이고(Tracy, Robins, & Tangney,

2007), 다양한 정신병리 증상과 상 이 있다고

보고되었고, 메타 분석 결과 우울과 높은 상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Thibodeau,

& Jorgensen, 2011;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Izard와 동료들이 개

발한 차별 정서척도(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를 번안하여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각 정서

요인에 한 내 일치도 계수와 문항-총

간 상 을 통하여 신뢰도를 살펴보았고, 정서

경험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해 일부 참가자

들을 상으로 동일 척도를 일주일 간격으로

두 번 실시하게 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구성타당도 검증을 해 확인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Izard 등(1993)이 제안하

는 차별 정서의 12요인 모델의 합성을 검

증하 다. 국내 연구 결과 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상 여부가 불명확하여 세 가지 모델

을 검증하 다: (1) 모든 정서들 간 상 을 설

정하지 않은 모델, (2) 정 요인과 부정 요인

간 상 을 설정하지 않고 개별 인 정

부정 정서들 간 상 은 각각 설정한 모델, (3)

모든 요인 간 상 을 설정한 모델. 다음으로,

수렴 변별 타당도 검증을 해 국내에서

리 쓰이고 있는 한국 정 부 정서

척도(이 희, 김은정, 이민규, 2003; Watson,

Clark, & Tellegen, 1988)를 사용하 는데 이 척

도의 일부 문항이 문제가 있다는 이 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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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 희 외, 2003; 홍창희, 2004) 이를 수정/

재번안 하여 사용하 다. 한, Izard 등(1993)

이 주장한 정서경험과 성격 특성의 계를 살

펴보기 해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한 개방성의 5요인을 측정하여 개별

정서와의 계를 살펴보았다. 선행 연구에서

일 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기반으로 정

정서 요인들은 외향성과 정 상 을, 부정

정서 요인들은 신경증과 정 상 을 보일 것

이라고 측하 다. 마지막으로 거 타당도

검증을 해 개별 정서요인들과 정신병리 증

상과의 차별 계를 알아보고자 하 다. 이

를 해 우울, 불안을 포함하는 다양한 정신

병리 증상을 측정하여 정서와의 계를 살펴

보았다.

방 법

연구 상

본 연구의 상은 학교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867명으로 남자 444명, 여자 416명,

성별을 알 수 없는 7명의 학생이 연구에 참

여하 다. 연구 특성상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

닌 연구 참여자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 제외되

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측정하기 해

체 연구 참여자 230명(남자 103명, 여자

124명, 성별을 알 수 없는 3명)은 일주일 간격

으로 동일한 질문지를 두 번 작성하도록 하

다. 체 연구 참여자의 연령 범 는 17세부

터 33세 고, 평균 연령은 21.10세(SD = 2.73)

다.

측정도구

차별 정서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

IV, DES-Ⅳ)

차별 정서척도(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는 인간의 12가지 기본

정서를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각 정

서에 해 3 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목 에 따라 특정 기간을 지정하여

문항에 응답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타당도 검증에 용이하도록 가장 보편

인 기간을 지정하 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재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그러한 감정을 느 는지를 1 (

그 지 않다)에서 5 (매우 자주 그 다)으

로 평가하도록 하 다. 차별 정서척도가 측

정하는 12가지 기본 정서는 다음과 같다: 흥미

(interest), 즐거움(enjoyment), 놀람(surprise), 슬픔

(sadness), 화(anger), 오(disgust), 경멸(contempt),

공포(fear), 죄책감(guilt), 수치심(shame), 수 음

(shyness), 내부 감(hostility inward). Izard 등

(1993)은 12가지 정서 요인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은 정정서로 나머지 정서 요인들

은 부정정서로 분류하 다. 본 척도는 심리학

공 박사 1인과 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학

생 2인이 함께 번안한 후, 척도에 한 지식이

없는 다섯 명의 이 언어자에게 역 번

안하도록 하 다. 역 번안 결과 번안이 매끄럽

지 못한 문항들을 수정/재 번안하여 1차 번안

본을 완성하 다. 학에서 교양과목을 수강하

는 327명(남 211명, 여 116명)의 학생(평균

연령 21.91세)을 상으로 비연구를 실시하

여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직각회 )을 실시한

결과 일부 문항이 하지 않게 번안되었음

이 밝 졌다. 를 들어, 원 척도에서는 정

정서로 분류되었던 ‘놀람’ 요인의 문항들이 부

정 정서인 ‘공포’ 요인과 동일한 요인으로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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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부정 정서인 ‘경멸’ 요인 ‘자신

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느낍니까?’ 라는 문

항이 정 정서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문항의

내용이 타인에 한 ‘경멸’ 보다는 자기 자신

을 향한 자신감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외국의 척도를 한국어로 번안하는 과정에

서 의미 달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

여 1차 번안 본의 문항들을 재검토하고 수정

하는 과정을 거쳐 본 연구에서 사용할 최종

문항을 완성하 다(부록 참조).

정 정서 부 정서 척도(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Watson, Clark과 Tellegen(1988)은 정 정서와

부 정서를 측정하기 해 총 20문항으로 구

성된 자기보고식 척도를 개발하 다. 이 척도

는 형용사로 기술된 문항에 해 재를 포함

한 지난 일주일 동안 느 던 기분의 정도를 1

( 그 지 않다)에서 5 (매우 많이 그

다)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이 희, 김은정

과 이민규(2003)가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

정 정서 부 정서 척도에서는 Watson등

(1988)의 원 척도에서 정 정서로 분류되었던

‘alert’(기민한) 문항이 부정 정서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을 보완하고 원어의

의미를 충실하게 반 하기 해 이 희 등

(2003)의 번안 본을 수정하여 사용하 다.

DES-Ⅳ를 번안한 차와 동일하게 심리학

공 박사 1인과 학원 석사 과정에 있는 학생

2인이 함께 번안한 후, 척도에 한 지식이

없는 다섯 명의 이 언어자에게 역 번

안하도록 하여 문항들을 수정한 후 최종 번안

본을 완성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PANAS

최종 번안 본에서는 ‘alert’를 ‘기민한’ 신

‘정신을 바짝 차린’으로 수정하 고, 이 외에

도 ‘부끄러움’(ashamed)을 ‘수치스러운’으로, ‘흥

미진진한’(interested)을 ‘흥미를 느끼는’으로 수

정하는 등 이 언어자들의 역 번안 결과를

바탕으로 이 희 등(2003)의 번안본을 수정하

여 사용하 다. 요인분석 결과 ‘alert’가 정

정서로 분류되었고, 요인분석(주성분 분석, 직

각회 ) 결과 Watson 등(1988)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2요인 구조

가 나타났다. 원 척도에서 내 일치도 계수

(Cronbach's α)는 정 정서 요인 .88, 부정 정

서 요인 .85이었고 (Watson et al., 1988). 본 연

구의 체 참여자 276명을 상으로 실시

한 결과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 α)가

정 정서 요인 .89, 부정 정서 요인 .89으로 높

게 나타났다.

성격 5요인 척도(Big Five Inventory, BFI)

성격 5요인 척도(BFI; John & Srivastava, 1999)

는 외향성(Extraversion), 신경증(Neuroticism), 친

화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ientiousness), 경

험에 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의 성

격 5요인을 측정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이다.

체 4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당도가 검

증되어 리 쓰이고 있는 척도이다. 본 연구

에서는 임상심리학 박사 1인과 학원 석사

과정 학생 2인이 번안하여 사용하 다. 원 척

도의 내 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향

성, 친화성, 성실성 .90 이상, 신경증 .88, 경

험에 한 개방성 .83으로 보고되었다(John &

Srivastava, 1992).

본 연구에서 체 연구 참여자 276명을

상으로 실시한 결과, 각 요인의 내 일치

도 계수(Cronbach's α)는 외향성 .85, 신경증 .74,

친화성 .50, 성실성 .81, 경험에 한 개방성

.7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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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

Revision, 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는 Derogatis(1977)가 개발한

다차원의 정신병리 증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

식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 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기에 합

하도록 표 화한 도구를 사용하 다. 오늘을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

를 0 ( 없다)에서 4 (아주 심하다)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다. 총 90개의 문항으로,

신체화(SOM), 강박증(O-C), 인 민성(I-S), 우

울(DEP), 불안(ANX), 감(HOS), 공포불안

(PHOB), 편집증(PAR), 정신증(PSY)과 같은 9개

의 세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재

의 정신병리 수 을 나타내는 체심도지수

(Global Severity Index, GSI)와 같은 체지표

(Global Index)도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 연구 참여자 277명을 상으로 실시

한 결과 내 일치도(Cronbach's α)가 .95로 높

게 나타났다.

결 과

차별 정서척도의 12요인에 한 기술 통

계 상 계를 표 1에 제시하 다. 12가지

정서 흥미 즐거움 놀람 슬픔 화 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 수 음
내부

감

흥미 1

즐거움 .61** 1

놀람 .50** .40** 1

슬픔 -.23** -.49** .05 1

화 -.07* -.31** .14** .66** 1

오 -.17** -.38** .09** .62** .65** 1

경멸 -.10** -.31** .16** .48** .57** .64** 1

공포 -.05 -.28** .25** .66** .63** .61** .54** 1

죄책감 -.17** -.38** .06 .63** .50** .54** .45** .51** 1

수치심 -.01 -.21** .26** .54** .51** .54** .53** .57** .54** 1

수 음 -.06 -.27** .20** .59** .52** .60** .56** .61** .58** .70** 1

내부 감 -.26** -.47** -.02 .65** .56** .69** .55** .59** .62** .52** .56** 1

정정서 .86** .81** .78** -.26** -.09* -.18** -.10** -.02 -.19** .03 -.04 -.30**

부정정서 -.16** -.44** .17** .83** .79** .83** .74** .80** .76** .77** .80** .80**

M 8.79 9.42 7.57 6.78 6.15 4.91 5.13 5.76 7.24 6.60 6.08 5.23

SD 2.44 2.30 2.53 2.63 2.61 2.23 2.18 2.31 2.35 2.44 2.31 2.30

주. M = 평균, SD = 표 편차, 정 정서는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의 합, 부정 정서는 슬픔, 화, 오, 경멸, 공포, 죄

책감, 수치심, 수 음, 내부 감 요인의 합.
*p < .05. **p < .01.

표 1. 차별 정서척도 12요인의 기술 통계 상 계수(N =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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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차별 정서척도의 문항, 내 일치도 계수, 검사-재검사 신뢰도와 문항-요인 총 상 (N = 867)

요인 문항 α r 문항-요인 총 상

흥미 .75 .57 .78～.84

11 하고 있는 일이나 경험하는 일들이 흥미롭습니까?

17 하고 있는 일이 매우 흥미로워서 그것에 사로잡 있습니까?

32 무언가에 해 정신이 바짝 들고 호기심이 생기고 들뜹니까?

즐거움 .80 .60 .81～.88

2 기쁩니까?

15 행복합니까?

25 모든 일이 내 뜻 로 풀리듯 즐겁습니까?

놀람 .79 .47 .80～.88

8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처럼 놀랍습니까?

18 믿겨지지 않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 왔을 때처럼 놀랍습니까?

31 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처럼 느낍니까?

슬픔 .79 .70 .82～.86

7 기분이 처지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21 울음이 날 듯 슬 고 울 합니까?

34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처럼 낙담합니까?

화 .79 .57 .80～.86

13 군가에게 분노를 느낍니까?

20 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언가를 던지고 싶습니까?

33 군가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오 .79 .65 .81～.86

4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싫습니까?

24 무언가가 오스럽습니까?

27 무언가가 부패한 것처럼 역겹습니까?

경멸 .74 .65 .73～.86

9 군가의 인생이 가치 없는 바닥이라고 느낍니까?

16 군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29 군가를 무시하고 깔볼 때처럼 느낍니까?

공포 .75 .68 .81～.83

12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길 것처럼 무섭습니까?

19 험에 처한 것처럼 긴장되고 공포를 느낍니까?

35 두렵고 떨립니까?

죄책감 .71 .66 .72～.86

1 과거에 한 일이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듭니까?

22 내가 과거에 무언가 잘못했다고 느낍니까?

30 내가 한 일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느낍니까?

수치심 .73 .71 .78～.84

6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군가가 볼 때처럼 당황스럽습니까?

26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습니까?

36 일이 잘못될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까?

수 음 .77 .72 .82～.84

3 민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고 느낍니까?

10 숨고 싶을 만큼 쑥스럽습니까?

23 부끄럽고 당황스럽습니까?

내부 감 .79 .73 .81～.87

5 나 자신이 싫어서 견딜 수 없습니까?

14 나 자신에게 화가 납니까?

28 나 자신이 역겹습니까?

정 정서 .85 .60 .55～.74

부정 정서 .95 .81 .56～.73

주. α = Cronbach's α, r = 검사-재검사 신뢰도, 정정서는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의 합, 부정정서는 슬픔, 화, 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

치심, 수 음, 내부 감 요인의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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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 간의 상 계를 살펴보면, 정 정서는

정 정서끼리 부정 정서는 부정 정서끼리 유

의미한 정 상 을 보 으나, 정 정서와

부정 정서도 서로 유의미한 상 을 보여 두

정서집단이 서로 독립 이지 않음이 나타났

다. 를 들어, 흥미는 공포, 수치심, 수 음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 정서들과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고, 즐거움은 모든 부정 정서들과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원 척도에서

정 정서로 분류되었던 놀람은 화(r = .14, p

< .01), 오(r = .09, p < .01). 경멸(r = .16,

p < .01), 공포(r = .25, p < .01), 수치심(r =

.26, p < .01), 수 음(r = .20, p < .01)과 같

은 부정 정서들과 약하지만 정 인 상 이 나

타났다.

신뢰도

차별 정서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기 해

내 일치도, 문항-요인 총 간 상 , 검사-재

검사 신뢰도 계수를 구하 다. 표 2에는 12가

지 정서를 비롯해 원 척도에서 정 정서로

분류되었던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과 부정

정서로 분류되었던 나머지 정서들로 나 어

살펴본 결과를 제시하 다.

내 일치도

내 일치도 계수를 알아보기 해 Cronbach's

α를 산출하 다. 12가지 하 요인별 내 일

치도 계수는 .71(죄책감)에서 .80(즐거움)으로 나

타났고, 정 정서 .85, 부정 정서 .95로 나타났

다. 모든 요인에서 한 수 의 내 일치도

를 보여 본 척도가 각 정서 요인들을 비교

신뢰롭게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항-요인 총 상

문항과 요인 총 간의 상 계수는 12요인

모두 최소 .72에서 최 .88까지 나타나 양호

한 내 신뢰도를 보 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알아보기 해 체

연구 참여자 230명을 상으로 일주일 간

격으로 설문을 두 번 실시하 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계수는 r = .47(놀람)에서 r = .73(내부

감), p < .01 으로 나타났고, 정 정서 요

인은 r = .60, 부정 정서 요인은 r = .81으로

나타났다. 부분의 요인들은 비교 안정

으로 나타났으나 정 정서 놀람, 흥미의

경우 부정 정서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수치심, 수 음, 내부

감 요인과 같이 자기 자신과 련성이 높은

정서 요인들의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다

른 요인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r >.70).

확인 요인분석

차별 정서척도의 구성 타당도 검증을

해 확인 요인 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 간

상 설정에 따라 세 가지 모델을 검증하 다.

모델 1은 요인 간 상 을 설정하지 않고 각

정서경험이 독립 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설

정된 독립 인 요인 모델이다. 모델 2는 정

정서에 포함되는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들

간 상 을 설정하고, 부정 정서 요인들끼리

서로 상 을 설정하 으나, 정 정서와 부정

정서는 서로 상 계를 갖지 않도록 설정하

다. 모델 3은 12요인 모두상 을 설정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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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이다. 이들 가장 합한 모델을 확인하

기 해 각 모델들을 비교하여 표 3에 제시하

다. 모델 1의 합도 지수는 χ²(594) =

8553.407 CFI = .517, TLI = .458, RMSEA =

.124로 이 모델의 합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2의 합도 지수는 χ²(555) =

3153.758, CFI = .842, TLI = .811, RMSEA =

.074로 나타났고 모델 3의 합도 지수는 χ

²(528) = 2609.099, CFI = .874, TLI = .841,

RMSEA = .067로 나타났다. 모델 합도 지수

를 고려해 볼 때, 모델 3이 다른 모델들에 비

해 합도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정서척도의 12 정서 요인과 PANAS,

성격 5요인과의 계

차별 정서척도의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

당도를 확인하기 해 차별 정서 12요인과

정 정서 부 정서 척도(PANAS), 성격 5

요인 척도(BFI)와의 상 분석을 실시하 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차별 정서척도의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은 PANAS의 정 정

서 요인(PA)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모든 부정 정서 요인들은 PANAS의 부정 정서

요인(NA)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여, 수렴

타당도를 검증하 다. 한, 부분의 부정 정

서 요인들은 PANAS의 정 정서 요인과 상

이 없었으나, 슬픔(r = -.15, p < .05), 내부

감(r = -.15, p < .05) 요인의 경우 PANAS의

정 정서 요인(PA)과 약한 부 상 을 나타

내었고, 즐거움(r = -.27, p < .01) 요인이

PANAS의 부 정서 요인(NA)과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즉, 슬픔, 내부 감, 즐

거움 요인을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의 변별 타

당도를 검증하 다.

표 4에 제시된 차별 정서 요인들과 성격

5요인 척도(BFI)의 상 결과를 살펴보면. 흥

미, 즐거움 요인은 성격 5요인 척도의 외향성,

성실성, 경험에 한 개방성 요인과 정 상

을 보 다. 모든 부정 정서 요인들은 외향

성, 성실성과는 유의미한 부 상 을, 신경증

과는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다. 정 정

서 에서는 즐거움만이 신경증 요인과 유의

미한 부 상 이 있었고(r = -.31, p < .01),

성격 5요인 척도의 친화성 요인과 련이 있

었던 유일한 정서 요인은 경멸(r = -.15, p <

.05) 요인이었다. 차별 정서척도의 정 정

서 요인은 외향성(r = .20, p < .01), 성실성(r

= .18, p < .01), 경험에 한 개방성(r = .34,

p < .01) 요인과 정 상 을 보 고, 신경증

과 부 상 (r = -.16, p < .01)을 보 다. 부

정 정서 요인은 외향성(r = -.39, p < .01), 성

모델 χ² df CFI TLI RMSEA

모델 1 모든 요인 간 상 을 설정하지 않은 모델 8553.407 594 .517 .458 .124

모델 2 정정서와 부정정서 요인 간 상 을 설정하지 않은 모델 3153.758 555 .842 .811 .074

모델 3 모든 요인 간 상 을 설정한 모델 2609.099 528 .874 .841 .067

주. CFA =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I = Comparative Fit Index, TLI = Tucker-Lewis Index, 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 3. 차별 정서척도 12요인의 확인 요인분석에 한 모델 합도(N =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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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r = .26, p < .01), 경험에 한 개방성(r

= -.14, p < .05)과 부 상 을 보 고, 신경

증(r = .50, p < .01)과는 정 상 을 보 다.

정 정서와 부정 정서 요인 모두 친화성 요

인과는 유의미한 상 이 없었다.

차별 정서척도의 12 정서 요인과 정신 병리

증상과의 계

차별 정서척도의 12가지 정서의 거 타

당도 검증을 해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의 9가지 증상 차원과 체심도지수(GSI)와의

상 계를 살펴보았고, 결과를 표 5에 제시

하 다. 정 정서인 흥미(r = -.21, p < .01),

즐거움(r = -.46, p < .01) 요인은 체심도지

수(GSI)와 유의미한 부 상 이 있었고, 부정

정서인 슬픔(r = .60, p < .01), 화(r = .54, p

< .01), 오(r = .60, p < .01), 경멸(r = .59,

p < .01), 공포(r = .57, p < .01), 죄책감(r =

.50, p < .01), 수치심(r = .55, p < .01), 수

정서요인

PANAS BFI

PA NA 외향성 신경증 친화성 성실성
경험에

한 개방성

흥미 .65** -.10 .18** -.11 .08 .21** .37**

즐거움 .60** -.27** .36** -.31** .12 .20** .27**

놀람 .38** .12 -.00 -.02 .09 .02 .18**

슬픔 -.15* .61** -.30** .48** .03 -.26** -.08

화 -.04 .49** -.17** .45** -.02 -.16** -.08

오 -.10 .44** -.27** .37** .12 -.17** -.11

경멸 -.07 .41** -.27** .29** -.15* -.19** -.14*

공포 .04 .64** -.26** .35** .02 -.12* -.06

죄책감 -.09 .45** -.33** .41** .06 -.27** -.12

수치심 .00 .48** -.38** .33** .01 -.15* -.14*

수 음 .00 .43** -.34** .31** -.01 -.23** -.08

내부 감 -.15* .52** -.41** .40** -.06 -.22** -.18**

정정서 .66** -.10 .20** -.16** .12 .18** .34**

부정정서 -.08 .65** -.39** .50** -.05 -.26** -.14*

주. PA = PANAS의 정 정서 요인, NA = PANAS의 부정 정서 요인, 차별 정서척도의 정 정서는

흥미, 즐거움, 놀람 요인의 합, 부정 정서는 슬픔, 화, 오, 경멸, 공포, 죄책감, 수치심, 수 음, 내부

감 요인의 합.
*p < .05. **p < .01.

표 4. 차별 정서척도, 정 정서 부 정서척도(PANAS)와 성격 5요인 척도(BFI)의 상 계수(N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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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r = .59, p < .01), 내부 감(r = .61, p

< .01)은 체심도지수(GSI)와 유의미한 정

상 이 있었다. 한, 모든 부정 정서요인들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9가지 증상차원

과 정 상 을 보 고, 흥미요인과 감,

편집증과의 상 을 제외한 정 정서요인들과

9가지 증상차원들은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다. 놀람 요인은 9가지 정신병리 증상 차원

과 체심도지수에서 통계 으로 유의미한 상

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차별 정서척도의 12 정서 요인들 간의 상

이 유의미하기 때문에 각 정서와 정신 병리

의 계를 상 계수로만 단하기에 미흡한

이 있고,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에서 측

정하는 정신 병리를 가장 잘 측해 주는 정

서 요인을 알아보기 한 목 으로 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9가지 증상 차원과 체

심도지수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차별 정서

척도의 12가지 정서요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

여 모두 10개의 다회귀 분석을 실시하 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신체화(R2 = .28, F

= 8.19, p < .001), 강박증(R2 = .41, F =

15.21, p < .001), 인 민성(R2 = .53, F =

24.50, p < .001), 우울(R2 = .59, F = 31.37, p

< .001), 불안(R2 = .47, F = 19.07, p < .001),

감(R2 = .50, F = 21.71, p < .001), 공포

불안(R2 = .29, F = 8.86, p < .001), 편집증(R2

= .51, F = 22.43, p < .001), 정신증(R2 = .48,

F = 19.56, p < .001) 등의 9가지 증상차원 모

두와 체심도지수(R2 = .57, F = 27.91, p <

.001)에서 유의미한 F값을 보여, 정서와 정신

병리와의 계를 지지하 다.

정서

요인
신체화 강박증

인

민성
우울 불안 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체

심도지수

흥미 -.19** -.16** -.17** -.31** -.15* -.06 -.13* -.08 -.17** -.21**

즐거움 -.32** -.43** -.38** -.57** -.36** -.37** -.23** -.32** -.35** -.46**

놀람 -.01 .04 .01 -.01 .07 .09 -.00 .11 .06 .03

슬픔 .42** .50** .55** .64** .52** .56** .38** .49** .51** .60**

화 .37** .38** .54** .48** .50** .63** .35** .53** .46** .54**

오 .47** .43** .53** .53** .54** .50** .48** .60** .55** .60**

경멸 .41** .44** .56** .52** .51** .49** .38** .61** .55** .59**

공포 .42** .40** .49** .52** .62** .54** .44** .50** .50** .57**

죄책감 .34** .43** .44** .51** .41** .44** .29** .42** .46** .50**

수치심 .29** .46** .60** .48** .49** .49** .39** .57** .55** .55**

수 음 .36** .50** .56** .57** .54** .49** .42** .54** .52** .59**

내부

감
.46** .52** .54** .61** .52** .56** .45** .53** .53** .61**

주. *p < .05, **p < .01.

표 5. 차별 정서척도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의 상 (N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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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제시한 각 정서 요인들과 정신 병리

의 계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간이정신진

단검사의 체심도지수(GSI)와 유의미한 정

련이 있었던 정서 요인들은 경멸(β = .18, t

= 2.93, p < .01), 수치심(β = .18, t = 3.06, p

< .01), 내부 감(β = .13, t = 1.98, p <

.05)으로 나타났고, 즐거움(β = -.14, t = -2.44,

p < .05)은 부 인 련이 있었다. 정 정서

인 흥미(β = -.11, t = -2.10, p < .05)와 즐거

움(β = .24, t = -4.21, p < .01)은 우울과 부

인 련이 있었지만, 불안과는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가지 정서 요인 간이

정신진단검사가 측정하는 정신병리 증상과 가

장 많은 련성을 보인 요인은 수치심 요인으

로 체심도지수를 비롯하여 신체화, 우울 하

척도를 제외한 강박증(β = .15, t = 2.20, p

< .05), 인 민성(β = .35, t = 5.66 p <

.001), 불안(β = .15, t = 2.26, p < .05),

감(β = .18, t = 2.91, p < .01), 공포불안(β =

.16,, t = 2.05, p < .05), 편집증(β = .30, t =

4.85, p < .001), 정신증(β = .30, t = 4.65, p

< .001)과 같은 하 척도와 정 인 련이

있었다. 반면 수 음과 죄책감 요인은 체심

도지수를 비롯하여 간이정신진단검사가 측정

하는 모든 정신병리 증상과 유의미한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신체화 강박증
인

민성
우울 불안 감

공포

불안
편집증 정신증

체

심도지수

흥미 -.09 .02 -.04 -.11* -.04 .02 -.05 .02 -.11 -.05

즐거움 -.06 -.21** -.05 -.24*** -.11 -.11 -.04 -.10 -.05 -.14*

놀람 -.03 -.01 -.12* .00 -.05 -.04 -.11 -.02 -.03 -.05

슬픔 .09 .10 .06 .19** .02 .05 .02 -.05 .03 .08

화 -.04 -.06 .17* -.05 -.00 .39*** -.03 .09 -.01 .03

오 .16 -.09 -.04 -.05 .07 -.05 .19* .18* .11 .06

경멸 .14 .13 .19** .13* .12 .04 .04 .27*** .22** .18**

공포 .14 -.04 -.02 .06 .36*** .04 .17 -.01 .06 .10

죄책감 .03 .06 .01 .08 -.02 .00 -.06 -.03 .08 .04

수치심 -.01 .15* .35*** .07 .15* .18** .16* .30*** .30*** .18**

수 음 -.04 .15 .08 .13 .05 .00 .04 .02 -.05 .07

내부

감
.11 .24** .10 .17 .02 .15* .13 .03 .08 .13*

R2 .28 .41 .53 .59 .47 .50 .29 .51 .48 .57

F 8.19*** 15.21*** 24.50*** 31.37*** 19.07*** 21.71*** 8.86*** 22.43*** 19.56*** 27.91***

주. R2, F를 제외한 표 안의 수치는 β값과 유의성 검증 결과임.
*p < .05. **p < .01. *** p < .001.

표 6.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에 한 12가지 차별 정서의 다회귀 분석(N =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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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본 연구는 12가지 기본 정서를 측정하는

Izard의 차별 정서척도(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가 한국인들의 정서 경험을 측정

하는 데에 합한 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연구 결과, 국내 소재 학에 재학 인 학생

들을 상으로 차별 정서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임을 검증하 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 으로 살펴보면, 차

별 정서척도의 12 요인들의 내 일치도 계

수와 문항- 체 상 계수가 모두 양호하여 각

요인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한, 차별 정

서척도로 측정한 정 정서 요인들은 국내에

서 리 쓰이고 있는 기존 정서척도의 부정

정서 요인과는 상 이 없었으나 정 정서 요

인과 유의미한 정 상 을 보 고, 차별

정서척도의 부정 정서 요인들은 기존 정서 척

도의 정 정서 요인과는 상 이 없으나 부정

정서 요인과 유의미한 정 련성을 보 다.

외로 즐거움은 기존 정서 척도의 부정 정서

와 유의미한 부 상 을 보 고 슬픔과 내부

감은 정 정서와 유의미한 부 상 을

보여 수렴 변별 타당도가 부분 으로 확인

되었다.

차별 정서척도를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한

결과 부분의 요인들은 간 정도의 안정성

을 보 으나 수치심, 수 음, 내부 감 요

인들의 경우 검사-재검사 신뢰도 지수가 비교

높은 안정성을 보 다. 수치심, 수 음, 내

부 감은 다른 정서 요인들과 달리 자기

자신에 한 평가를 수반하는 자의식 정

서로 분류된다(Tangney, Wagner, & Gramzow,

1992). Talbot 등(2004)은 성 폭력 피해 여성들

을 상으로 차별 정서척도를 실시하여 요

인 분석한 결과 수치심, 수 음, 내부 감

이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는 요인이라고 보

고 하 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일반인이나 다

른 문화권에까지 일반화하기에는 경험 데이

터가 부족하지만, 상 으로 높은 안정성을

보인 세 가지 정서 요인들이 특성 인 요소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은 고려해 보아야 한다.

한, 부정 정서 요인의 검사-재검사 지수가

.81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정 정서 요인의 검사-재검사 지수보다 략

33%정도 높은 것이다. 일주일 간격으로 측정

한 결과이지만 부정 정서의 지속성이 정 정

서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구성 타당도 검증을 해 실시한 확인 요

인 분석 결과도 본 척도가 국내 학생들의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데 합한 구조를 가지

고 있음을 지지한다. 하지만, 요인들 간 상

을 설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델 합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모든 요인들 간 상 을

설정한 경우에 모델 합도가 가장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는 12가지 차별 정서 요인들

간의 계가 하면서 질 으로 서로 다른

독립 인 정서 범주를 구성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하지만, 모든 요인간 상 을 설정한 모

델의 합도 지수도 매우 높은 정도는 아니므

로 다른 안 정서구조 모델에 한 검토가

추후 연구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정서와 성격과의

계를 보면, 놀람을 제외한 모든 정서 요인

들이 성격 특성과 한 련이 되어 있었다.

구체 인 계를 살펴보면, 친화성이나 경험

에 한 개방성보다는 외향성, 신경증, 성실성

요인들이 정서와 한 련이 있었다. 외향

성과 성실성은 정 정서와는 정 상 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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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서와는 부 상 을 보 고, 신경증은

정 정서와 부 상 을 부정 정서와는 정

인 상 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의 문헌들에서 밝 져 왔던 바인 외향성은

정 정서를, 신경증은 부정 정서를 독립

으로 측한다는 과 상충되는 결과이다. 이

는 본 연구에서 정 정서와 부정 정서 요인

들이 서로 독립 이지 않고 상호 부 상 을

보 던 에 기인하 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 정 정서와 부정 정

서의 독립성 가설에 한 검증 결과는 다소

비일 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한 엄

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zard의 차별 정서이론(1977)에서는 신경증

의 부정 정서성이 정서를 경험하는 역치 수

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신경증이

높은 사람의 경우 부정 정서가 유도되는 상황

에서 정서에 한 반응이 높았던 반면, 외향

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정 정서가 유도

되는 상황에서 정서에 한 반응이 높아졌다

는 연구결과(Larsen & Ketelaar, 1991)와 일맥상

통하는 견해이다. 따라서 본 연구와 선행 연

구에서 나타난 부정 정서와 신경증과의 계

는 신경증 인 성격 특성이 높은 개인이 그

지 않은 개인에 비해 동일한 상황에서 부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나

타나는 상일 수 있다. 정 정서와 외향성

과의 계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

는데 외향 인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개인

의 경우 그 지 않은 개인에 비해 동일한 상

황에서 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

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성실성과 정서 요인들과의

계는 외향성과 정서와의 계 패턴과 동일하

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에 한 설명을

뒷받침해 수 있는 연구 자료는 부족하다.

한 가지 가능성은 외향 인 사람과 성실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서로 다른 기제를 기반으로

정 정서 경험빈도를 높이고 부정 정서 경험

빈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을 생각해 볼 수 있

겠다. John과 Gross(2007)는 성실한 사람들은

목표 지향 인 행동 경향성이 강하고 미리 계

획하고 난 이후에 행동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

들로서 부정 인 정서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 자신이 개입할 확률을 낮추고 정

인 정서를 경험할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상황

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 다. 반면,

외향 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해

극 으로 근하는 행동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에 보상 경험 빈도가 높고, 따라서 정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은 높아지고 부정 정서

를 경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이다(John

& Gross,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살펴본 정

서와 성격과의 계에 있어서 외향성과 성실

성이 동일한 패턴을 보 지만 근본 인 기제

는 서로 다를 수 있다.

정서와 정신병리의 계에 한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단순상 계수만을 비교해

보았을 경우에는 놀람을 제외한 모든 정서 요

인들이 정신병리 증상과 련이 있었다. 하지

만 모든 정서 요인들을 하나의 회귀에서 살펴

본 다회귀 분석 결과는 특정 정서 요인들과

특정 정신병리 증상이 련이 있음을 보여

다. 우울, 불안과 개별 정서와의 계를 살펴

보면, 흥미와 즐거움은 우울과는 유의미한 부

계를 나타냈으나 불안과는 유의미한

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 정서

는 우울과는 상 이 있으나 불안과는 상 이

없다는 Clark과 Watson(1991)의 연구결과와 일

치하는 것이다. 반면 불안과 가장 높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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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 던 정서는 공포인 것으로 나타났고,

슬픔과 경멸이 우울과 련 있는 정서인 것으

로 밝 졌다. 이 외에도 화, 경멸, 수치심은

인 민성을 경멸과 수치심은 정신증을

측하는 등 각 정신병리 증상과 련성이 높은

정서 요인들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와 정신병리와의 계에 있어 가장 흥

미로운 결과는 12가지 차별 정서 요인들

정신병리 증상과 가장 높은 련이 있었던 정

서 요인이 수치심이었다는 것이다. 다회귀

분석 결과, 수치심은 체 정신병리 수 뿐

아니라 간이정신진단검사가 측정하는 아홉 가

지의 정신병리 증상 일곱 가지의 정신병리

증상을 유의미하게 측하 다. 반면, 다른 정

서요인들을 통제한 후에는 죄책감과 수 음은

어떤 정신 병리와도 유의한 련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치심과 죄책감 모두 자의식

정서이지만, 선행연구들은 수치심의 부 응

인 면을 강조한 반면 죄책감의 경우 응 인

기능과 부 응 인 기능 모두를 가지고 있다

고 보고하 다(Tangley & Dearing, 2002; Fedewa,

Burns, & Gomez, 2005). 수치심은 나 자신 체

에 한 부정 인 평가와 련되어 있지만 죄

책감은 내가 한 행동에 한 후회나 반성과

련되어 있어 사과, 공감 등의 정 인 보상

행동을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Kim, Thibodeau,

& Jorgensen, 2011; Tangney, Wagner, & Gramzow,

1992). 한, 죄책감과 함께 수 음도 정신 병

리 증상과 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학생 집단 고유의 상인

지 일반인이나 임상 집단에서도 용될 수 있

는 상인지 알 수 없으므로 추후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구에서 개발된 정서척도를 번안하여 사용

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이다. 특히 언

어가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정서를 표 하는

방식은 상이하므로, 맥락 없이 정서 형용사만

으로 정서를 측정하는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서구 문화에서는 놀람 요인을 정 정

서로 분류하고 있으나, 한국 학생들을 상

으로 실시한 비연구에서 놀람은 공포 등의

부정 정서와 높은 상 을 보 다. 본 연구에

서는 이와 같은 문제 을 보완하고 문항을 원

척도의 의도와 최 한 일치하도록 정 인

맥락을 넣어 수정하 다. 한, 본 척도의 번

안을 해 다섯 명의 이 언어자가 역 번안

하는 과정을 통하여 번안 오류를 최소화하

다.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차별 정서척도는

정서 형용사가 아닌 문장으로 정서경험을 측

정하므로 문화 차이로 인한 정서 형용사의

해석 오류를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차별 정서척도의 다른 장 은 다양하

고 포 인 정서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다. 모든 문화에서 보편 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의 정서 요인들을 측정하고 있고,

특히 슬픔, 즐거움, 놀람, 화 등과 같은 기본

정서 외에도 죄책감, 수치심과 같은 자의식

정서 요인도 포함하고 있다는 이 부각된다.

한, 경멸이나 화 같은 정서의 경우 타인으

로 향한 감정인지 자기 자신으로 향한 감정인

지에 따라 동기 상태나 행동에 상이한 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을 고려해 볼 때 내부

감과 같은 정서 요인의 활용도는 높다고 본다.

본 연구는 850명 이상의 많은 자료를 바탕

으로 내 신뢰도 지수와 요인 구조를 확인하

다는 장 이 있으나 연구 상이 학생들

로 한정되어 있었다는 제한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신 병리와 정서와의

계나 정서 구조가 일반인 집단이나 임상 집단

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지에 해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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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연구가 필요하다. 한 거 타당도 검증

을 해 정신병리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같은 응성을 측정하는 거 도구가 포함되

지 않았다는 단 이 있다. 이와 같은 제한

은 향후 연구에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으로, 본 연구는 차별 정서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한국인의 정서를 측정한다

는 것을 보여 다.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정서 척도들은 부분 정 정서와 부정

정서의 2요인만을 측정하여 좀 더 세분화된

개별 정서를 측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연구

문제들을 다루는 데에 제한 이 있었다. 따라

서 정 부 정서 척도와 같이 간편하고

타당도가 높은 2요인 정서 척도와 12 요인으

로 구성된 차별 정서척도는 연구 목 에 따

라 상호 보완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한 차별 정서척도의 경우 세 개의

문항으로 각 요인을 측정할 수 있고, 각 요인

별 신뢰도와 타당도가 합하므로 연구의 목

에 따라 체 12요인을 함께 사용할 수도

있고, 각각의 요인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

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 문화

보편 인 얼굴표정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척도이므로 국내 연구뿐 아니라 비교 문화 연

구에서의 활용 가치도 높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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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idation of the Differential Emotions Scale-Ⅳ(DES-Ⅳ)

in a Korean population

Sun-Hwa Lee Bo-Mi Kim Sungeun Yo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Korean version of the Differential

Emotions Scale-IV (DES-IV, Izard, Libero, Putnam, & Haynes, 1993). The DES-IV is a self-report

questionnaire measuring twelve discrete emotions of joy, enjoyment, surprise, sadness, anger, disgust, fear,

guilt, shame, shyness, and hostility inward. A total of 867 undergraduates in Korea participated in the

study. Participants completed a set of questionnaires includ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DES-IV,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 Big Five Inventory (BFI), and Symptom Cheklist-90-

Revision (SCL-90-R). All twelve emotion factors showed adequate internal consistency, item-total

correlations, and test-retest reliability over a week period. In particular, shame, shyness, and hostility

inward showed robust temporal stabil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upported the twelve factor structure

of the DES-IV when all factors were correlated each other. The DES-IV factors were adequately related to

the positive emotion and negative emotion factors of the PANAS, supporting good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Finally, differential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s and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s

well as emotions and psychopathology were examined. In conclusion, the DES-IV is a valid measure of

twelve discrete emotions in a Korean population.

Key words : Emotion, Differential Emotions Theory, Differential Emotions Scale, Reliability,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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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차별 정서척도

다음은 정서에 한 문항들입니다. 재를 포함한 지난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에서 당신이 얼마나 자주

아래의 감정들을 느 는지 그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문항 내 용 그 지

않다

거의

그 지

않다

가끔

그 다

자주

그 다

매우

자주

그 다

1 과거에 한 일이 후회스럽고 죄책감이 듭니까? 1 2 3 4 5

2 기쁩니까? 1 2 3 4 5

3 민망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고 느낍니까? 1 2 3 4 5

4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싫습니까? 1 2 3 4 5

5 나 자신이 싫어서 견딜 수 없습니까? 1 2 3 4 5

6 내가 실수하는 모습을 군가가 볼 때처럼 당황스럽습니까? 1 2 3 4 5

7 기분이 처지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1 2 3 4 5

8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일이 생겼을 때처럼 놀랍습니까? 1 2 3 4 5

9 군가의 인생이 가치 없는 바닥이라고 느낍니까? 1 2 3 4 5

10 숨고 싶을 만큼 쑥스럽습니까? 1 2 3 4 5

11 하고 있는 일이나 경험하는 일들이 흥미롭습니까? 1 2 3 4 5

12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이 생길 것처럼 무섭습니까? 1 2 3 4 5

13 군가에게 분노를 느낍니까? 1 2 3 4 5

14 내 자신에게 화가 납니까? 1 2 3 4 5

15 행복합니까? 1 2 3 4 5

16 군가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낍니까? 1 2 3 4 5

17 하고 있는 일이 매우 흥미로워서 그것에 사로잡 있습니까? 1 2 3 4 5

18 믿겨지지 않는 뜻밖의 행운이 찾아 왔을 때처럼 놀랍습니까? 1 2 3 4 5

19 험에 처한 것처럼 긴장되고 공포를 느낍니까? 1 2 3 4 5

20 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무언가를 던지고 싶습니까? 1 2 3 4 5

21 울음이 날 듯 슬 고 울 합니까? 1 2 3 4 5

22 내가 과거에 무언가 잘못했다고 느낍니까? 1 2 3 4 5

23 부끄럽고 당황스럽습니까? 1 2 3 4 5

24 무언가가 오스럽습니까? 1 2 3 4 5

25 모든 일이 내 뜻 로 풀리듯 즐겁습니까? 1 2 3 4 5

26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비웃는 것 같습니까? 1 2 3 4 5

27 무언가가 부패한 것처럼 역겹습니까? 1 2 3 4 5

28 내 자신이 역겹습니까? 1 2 3 4 5

29 군가를 무시하고 깔볼 때처럼 느낍니까? 1 2 3 4 5

30 내가 한 일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느낍니까? 1 2 3 4 5

31 상하지 못했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처럼 느낍니까? 1 2 3 4 5

32 무언가에 해 정신이 바짝 들고 호기심이 생기고 들뜹니까? 1 2 3 4 5

33 군가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1 2 3 4 5

34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처럼 낙담합니까? 1 2 3 4 5

35 두렵고 떨립니까? 1 2 3 4 5

36 일이 잘못될 때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습니까? 1 2 3 4 5


